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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미국 금융]

WSJ: Bonds Sell Off Again, Sending Yields to 24-Year Highs



미 국채 금리 2002년 이후 최고치…30년물 5.716%
 

연준의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미 국채 매도세가 다시 커지면서 10년물과 30년
물 금리가 2002년 이후 최고치로 상승했다.
10년물 금리는 5.337%, 30년물 금리는 5.716%까지 오르며 24년 만에 최고 수
준을 기록했다.
전문가들은 연준의 매파적 기조, 유가 반등, 증시 신고가,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
모 채권 발행을 원인으로 지적했다. 특히 빅테크들이 AI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
채권을 발행하면서 미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이 줄었다는 것이다. 

기사

[뉴욕]

Bloomberg: NYC Families That Fled to Suburbs See Jersey Discount
Disappear
뉴욕 외에 뉴저지도 물가 부담 겪어
 

https://www.wsj.com/livecoverage/stock-market-today-dow-sp-500-nasdaq-10-07-2026/card/bonds-sell-off-again-sending-yields-to-fresh-24-year-highs-yCgrY2gxky4dnT8JMKF4?mod=lctimeline_finance


뉴욕시의 높은 주거비를 피해 뉴저지 외곽으로 이주했던 가족들이 급등한 생활
비로 압박을 받고 있다.
비영리 기관 Living Wage Institute에 따르면, 뉴저지에서 맞벌이 4인 가구가
생활하는 데 필요한 연간 예산은 2021년 이후 약 $40,800(연평균 6.7% 상승)
급등했다. 이는 미국 전체 평균 상승률(4.5%)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.
팬데믹 이후 집값이 치솟은 데다 2023년 이후 보육비와 의료비 상승폭이 3배
이상 확대됐다. 미국 내 생활비가 가장 빠르게 오른 20개 군(County) 중 8곳이
뉴저지에 집중되며 외곽 이주의 비용 절감 효과는 없다는 것이다. 

기사

[에너지]

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6-10-07/nyc-families-that-fled-to-suburbs-see-jersey-discount-disappear?srnd=homepage-americasNYC


WSJ: Oil Prices Rise as Houthi Attacks, U.S. Gulf Storm Raise Supply
Risks
브렌트유 $101 돌파…후티 반군 공격·미 멕시코만 폭풍에
 

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습과 미 멕시코만 기상 악화 때문에 생산 차질 우려가 다
시 떠오르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했다.
12월물 브렌트유는 0.7% 오른 배럴당 $101.27, 서부텍사스유는 0.6% 상승한
$88.94를 기록했다.
사우디 리야드 북부로 향하던 후티 반군의 미사일이 격추되고 민간 공항들이 피
격당하는 등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열된 영향이다.
미 에너지정보국(EIA)은 공급 차질 위험을 반영해 4분기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
존 대비 $14 올린 배럴당 평균 $105로 상향 조정했다.

기사

YahooFinance: Diesel Prices Surge Just as Farmers Need Fuel the Most
수확철 맞아 디젤 가격 폭등
 

수확철을 맞아 전 세계 농가의 디젤 가격이 폭등하며 글로벌 식량 인플레 우려가
커지고 있다. 호주의 디젤 가격은 리터당 $1.95로 전년 대비 50% 이상 치솟았
고, 미국은 지난달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유럽 선물 가격 역시 급등세를 보
였다.
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과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공격이 맞물리며 글로
벌 디젤 공급 감소 탓이다.
트랙터, 수확기, 유통 트럭 등 농업 전반에 필수적인 디젤 비용이 크게 뛰면서 농
가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. 

기사

[AI와 글로벌 경제]

Bloomberg: AI Drives Global Goods Trade Facing Trump Tariffs, War
Headwinds
AI 수요로 글로벌 무역 성장…지정학적 불안 불구

https://www.wsj.com/business/energy-oil/oil-prices-rise-as-houthi-attacks-u-s-gulf-storm-raise-supply-risks-9a0aacf8?mod=energy-oil_news_article_pos1
https://ca.finance.yahoo.com/news/diesel-prices-surge-just-farmers-020052406.html


 
트럼프 관세와 전쟁 등 지정학적 악재에도 불구하고 AI 수요에 힘입어 글로벌
상품 무역이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.
DHL 글로벌 관련 지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예
상(3.6%)을 뛰어넘는 4.6%로 상향 조정됐다.
특히 전체 무역 성장세에서 AI 관련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2%에서
올해 1분기 76% 가깝게 급증해 글로벌 무역을 이끌고 있다.

기사

CNBC: Why AI is both the hope and the hazard for world leaders,
according to IMF chief Georgieva
IMF 총재 "AI는 세계 경제의 양날의 검"
 

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 공공부채가 GDP의 100%를
넘어서는 가운데, 긴축이나 증세 없이 부채를 줄일 만한 경제 성장은 당장 기대
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.

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6-10-07/ai-drives-global-goods-trade-facing-trump-tariffs-war-headwinds?srnd=phx-economics-v2


그는 과거 철도, 전력망, 통신망 구축 당시 수준으로 AI 분야에 대규모 자금이 쏠
리고 있다고 밝혔다.
다만 빅테크 기업들의 과도한 차입과 미국 주식에 집중된 외국인 투자 구조 탓
에, 향후 AI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글로벌 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
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.

기사

[주택]

Bloomberg: US Mortgage Rates Jump to 7.49%, Highest Since 2023
미 30년 모기지 금리 7.49% 급등… 3년래 최고치
 

미국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19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7.49%를 기록하며
7주 연속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. 최근 3주간 약 0.5%p 상
승하며 2023년 초 이후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.
에너지 비용과 물가 상승으로 모기지 금리의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
치솟은 영향이다.
모기지 신청 지수도 2.1% 하락해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, 재융자 지
수도 7.5% 급락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Uber to Expand Uber Eats Service with $2.3 Billion Acquisition of
Catering Platform
우버, 23억 달러에 식품 케이터링 플랫폼 인수

우버가 기업용 케이터링 및 직장 식사 플랫폼인 'ezCater'를 23억불에 인수하기
로 합의했다.
이번 인수로 Uber Eats는 ezCater 가 보유한 미국 전역 14만 개 이상의 음식점
네트워크를 확보하며 기업용 B2B 배달 시장으로 영역을 대폭 확장하게 된다.
거래는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수개월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.

https://www.cnbc.com/2026/10/07/economy-inflation-ai-trade-imf-iran-hormuz-trump-.html
https://www.bloomberg.com/news/articles/2026-10-07/us-mortgage-rates-jump-to-7-49-highest-in-nearly-three-years?srnd=homepage-americas


기사

YahooFinance: McDonald's sued over AI tool that recommends prices to
US franchisees
맥도날드, 가맹점 AI 가격 추천 도구로 피소
 

맥도날드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AI 기반 가격 추천 도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
는 이유로 미 연방법원에 피소됐다.
일리노이주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, 맥도날드의 AI 시스템은 매장별 매출
등 동일 지역 내 경쟁 가맹점 간에 공유되지 않아야 할 비공개 데이터를 수집·활
용해 가격을 제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.
소송 측은 이 같은 가격 설정 시스템이 경쟁을 제한하고 미국 내 맥도날드 매장
의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.

기사

[KMI 공급망 브리핑]

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및 에너지 수급 동향

호르무즈 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피격돼 선원 12명이 부상하고 이란 탱
커 50척이 적체되는 등 해상 차질이 지속되고 있다. 원유 수송량은 전쟁 전 대비
76% 수준을 회복했으나 정유 시설 피해로 디젤 부족난은 심화되는 양상이다.
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은 일일 580만 배럴을 정상 가동 중이나, 유조선 선장
대상 전쟁위험 프리미엄이 월 10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전 세계 원유 운임 지수
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.
흑해에서도 불가리아 EEZ 내 상선 1척이 드론 공격으로 침몰하고 소치 인근 유
조선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다. 이에 따라 한국
울산항의 9월 원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20.2% 증가한 536만 톤을 기록했으며,
정부는 비축유 스왑을 2배로 늘리고 중동 비중을 줄이는 수입선 다변화에 나섰
다.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https://www.wsj.com/business/uber-to-acquire-business-catering-platform-ezcater-for-2-3-billion-9d501195?mod=hospitality_news_article_pos1
https://finance.yahoo.com/technology/ai/articles/mcdonalds-sued-over-ai-tool-200308241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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